
식품패키징센터 2015년까지 완공

2015년까지 전라북도 익산에 <식품패키징센터>를 건설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패키징(포장)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국내

최초 식품패키징 전문기관인 <식품패키징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11월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센터는 식품패키징 관련 적합성 분석․시험, 기업의 패키징 교육ㆍ컨설팅 실시, 패키징

관련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게 되며 4개팀 16명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패키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을 저장 및 유통할 때 식품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식품패키징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3300억달러로 전체 패키징 시장의 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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